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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시론(信仰時論)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은 흔들린다.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세상은 무섭게 요동치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국에서 누가 마지막에 웃을지 아무도 모른다. 

유가(油價)가 떨어지고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세계 경제는 함께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IS의 테러는 계속되고 있다.

자기 아들의 시신(屍身)을 훼손하여 냉장고에 4년 동안 숨겨둔 부모 이야기도 있었다. 

가치관이 허물어지고 도덕이 파괴된 현장이 2016년도 어두운 세상의 모습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에 절망하거나 세상을 비난하며 살면 되는가?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진리를 따르는 자(요3:21)”가 되라고 한다.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것 같고 진리는 쫓겨난 것 같다.

착각이다. 말도 안 된다.

여전히 진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며 가장 힘이 있다. 

그러므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절대 기준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야한다. 

그 길만이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유일한 길이다.

세상이 즐겨하는 거짓과 위선을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야 한다.

세상의 사상(思想)인 상대주의와 편협주의를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해야 한다.

흔들리는 세상의 진짜 위기는 

그 흔들리는 세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따르는 자”이길 거부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여! 

진리가 행동이 되게 하라!

그렇다. 흔들림을 견고함으로 바꾸는 것은 오직 진리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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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is shaking . 
Even after the New Year, the world is still shaking and fluctuating. 

In this season, there is a race for the new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no one knows who will be the winner at the end of the race. 

Oil prices have dropped, China’s economic growth slowed, and we find that 
the whole world’s economy is standing at the brink of a crisis. 
North Korea continues to experiment with nuclear weaponry, and the threat 
of terrorist organizations such as ISIS and al-Qaeda still looms. 
We hear news reports of parents who killed and hid their son’s corpse inside 
a refrigerator for four years. 
This is the reality of the world we live, a world shrouded in darkness, and 
a world where human values and morality have fallen so far. 

How are we to live in such world? 
Is despair and criticism all that we can do, now that the world has become dark? 

No.

The bible clearly tell us that we must become one who does what is true. 
“But whoever does what is true comes to the light ....”(John 3:21) 

The world seems as though  it is governed by power, and the truth seems like 
it is expelled already, but it is simply not true. 
The truth is still the most valuable and the most powerful thing in the world.
Therefore, the Christians in the world, must become those who “do what is true.”

It is never easy to be the one who does what is true in this world which denies 
the absolute truth and value, but we must still be those who do what is true.
This is the only road we, as Christians can walk by.

We must throw away falsehood and hypocrisy. 
We must deny the principles of this world, which call for relativism and 
narrow-mindedness.

The true crisis of this world,
is not in the world itself that waivers, and shifts with the times.
But, the true crisis of this world, is when Christians fail to be the ones who 
do what is true.

Therefore, the Christians of this world! 
Let our truths become action! 
Yes. the only thing that can transform the shifting nature of our world into solidity, 
is the truth. 

世界在动摇。新年过后，这个世界还在
动摇与起伏。因此，美国在竞选新总
统，也没有人知道最终谁会在这竞选中
胜出。

油价跌了，中国经济成长缓慢了，并且
我们看到整个世界的经济正在危机的边
缘；北朝鲜继续研发核子武器，像ISIS
和凯达的这些恐怖组织的威胁继续地逼
近；我们也听到关于父母杀死自己的儿
子，然后把尸体藏在冰箱里面四年之久
的新闻。这就是我们所生活的真实世
界，一个目前被黑暗笼罩和人类价值与
道德堕落的世界。

我们应该如何生活在这样的世界里？

对于这个变黑暗的世界，我们是否只有
失望与批评呢？不是的。圣经清楚地告
诉我们，我们必须要成为一个行真理的
人。“但行真理的必来就光...”约翰福音
3:21。

世界好像是被势力所掌控，真理似乎已
经被驱赶出去，但是这决不是真实的。
真理仍旧是最宝贵和最有能力的。所
以，这世界里的基督徒必须要成为行真
理的人。

在这否定绝对真理和价值的世界里行真
理绝非易事，但是我们仍必须要成为行
真理的人。这是我们基督徒唯一可行的
道路。我们必须要抛掉错谬与虚假，必
须拒绝这个世界相对主义与狭隘的法
则。

这个世界的真正危机并非是这个本身会
放弃并在时间中转变的世界，而是基督
徒不能成为行真理的人。因此，这个世
界的基督徒们啊！让我们的真理成为行
动！是的，唯有真理才能使这个摇摆不
定的世界成为坚固。

Contemporary Issues in Faith 

The Christian in the World

信仰时论
世界里的基督徒

Rev. Seoung Kook Kim 金星局牧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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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신 나의 하나님 (시 145:1-10)                  
2016년 1월 3일 주일

*우리의 왕은 위대하신 왕이시다(시145:3)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함 우리의 왕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

*우리의 왕은 은혜로우신 왕이시다(:7-8)

그의 행하심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것이다(히2:9)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잃어버린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회

복시켜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이다. 

위대하고 은혜로우신 왕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왕을 바꾸라

내 삶의 왕이 누구인가?

세상의 쾌락이 나의 시간과 생각과 목표를 지배하여 왕으로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과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 내 교회의 왕이 되도록 빨리 바꾸라. 

*왕을 누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위대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행복하게 누려야한다.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

시는 왕이 바뀌었는데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종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왕을 높이라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하고(:2) 크게 찬양하고(:3-4) 선포하였으며(:4,6) 작은 소리

로 읊조리며(:5) 노래하였다(:7)

하나님은 그의 백성으로부터 새 노래로 찬양받기 원하신다.(시96:1-3)

연초부터 연말까지 (신 11:8-12) 
              2016년 1월 17일 주일

제주도의 ‘생각하는 정원’이라는 분재원도 한사람의 정성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다. 하물며 하

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은 어떤 땅으로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이 주리라 맹세한 땅(신11:9)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다고 맹세하신 땅이다.

모세는 80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맹세

하신 주의 말씀을 믿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작은 마음의 분량에 끼워 맞춤으로 과오를 범하게 된다. 신앙은 ‘내가 하

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따르나’에 달려있다.

*건너가 차지할 땅

하나님의 선물이 선물되게 하기 위해선 받아서 차지해야한다.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것은 순종에 

달려 있다. 순종과 약속의 성취는 늘 함께한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을 다 차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1월 주일 설교 요약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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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굽과 다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산과 골짜기의 굴곡과 물까지 귀하여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살피심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땅이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순종이고, 약속의 땅을 누리는 것은 믿음이다. 

약속의 땅에 머물라. 어떤 계절에서나 굴곡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 맹세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올해도 승리하자.

목표와 방해물(단 1:1-8)           
               

2016년 1월 24일 주일
다니엘에게는 단기간의 목표와 일생의 목표가 있었다.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현실 앞의 단기간 목표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단 6:10)은 그가 정한 일생의 목표였다. 

다니엘은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없도록 생명을 위협하는 방해물을 간과하고 또 오직 자신의 목표만

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 목표를 다 이루었다. 

모든 목표 앞에는 방해물이 있다. 방해물 때문에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사람 중에 10사람은 그 땅의 방해물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표를 

포기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방해물 때문에 목표를 더 넘치게 이루는 사람도 있다. 바디매오는 방해를 뚫고 예수님께 고

침을 받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크게 되었다. 

양키즈 투수 이었던 짐 애보트는 오른손의 핸디캡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 약점을 공격하는 방해물을 

뛰어 넘어 자신의 목표 이상으로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 

방해물을 보는 사람은 많지만 목표를 보는 사람은 적다.

The majority see the obstacles : the few see the objective:

역사는 후자의 공로를 후세에 남기지만 전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세인의 망각이다.

history records the successes of the latter, while oblivion is the reward of former.

        -알프레드 아르망 몽타페르-             (Alfred Armand Montapert) 

예수님에게는 큰 목표가 있으셨다. (요 10:10b) 
사람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목표 앞에는 사단, 무리들, 당시 권세 잡던 자들, 간혹 

제자들까지도 방해꾼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방해물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신 삶을 사셨

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목표를 이루셨다.

우리 일생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올해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교회도 일관된 목표와 올해의 목표가 있다.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일관 된 목표이고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는 올해의 목표이다. 

서로 연관 된 이 목표에 여러 방해가 놓이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행함으로 이루어야 한다.

1월 주일 설교 요약 예배

6

2015년 송년의 밤 및 기도회

12월 31일 오후 10시에 친교실에서 송년의 밤 행사가 있었고 이어 본당에서 오후

11시에 송구영신 기도회를 가졌다. 

기도회에서는 고후 5:17 의 말씀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기도제목을 갖고 찬송과 합심기도로 송구영신예배를 준비하였다.

송구영신예배

‘그리스도를 본받아’(고전 11:1-2) 

우리의 롤 모델이 누구인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본이 되시며 예수님 전 생애에 

나타난 그 분의 성품을 잘 살펴 기억함으로 그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예수의 나심을 기억하라(눅2:7)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 인성의 겸손함으로 가장 낮은곳에서 태어나심을 

기억하라

*예수의 자라남을 기억하라(눅3;52)
날마다 지혜와 건강이 자람을 본받아 영적인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예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히 13:8)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꾸준한 믿음생활이 되어야한다.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라(빌 2:8)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늘 예!(고후1:19) 하며 순종하심을 본받기 원했던 바울

과 같이 우리 퀸즈장로교회는 아멘! 교회가 되자

 

 이날 내년도 우리교회의 표어로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그리고 개인적

인 실천목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 자신 죽기’로 정하여 선포하시고 행하는 

교회가 되길 강조하셨다. 

송년의 밤 및 기도회와 송구영신예배 
스케치와 설교요약

송구영신예배기도

7



8

2016년 1월 1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신년하례예배를 김성국목사님의 
주도하게 가졌다. 이날 김성국목사님은 “희망찬 미래로 가려면”(예레
미야 29:8-14)이란 제목의 말씀을 주셨고 글로리아 싱어즈의 특별찬양에 
이어 개인의 기도제목을 함께 넣은 축복씨앗감사헌금을 드렸다. 신년도 
제직임명과 성찬예식이 있었다. 

신년하례예배

‘희망 찬 미래로 가려면’(렘 29:8-14)
렘 29:10-11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노래가 이뤄지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하여야 할 조건들이 있다.

*걸림돌을 치우라 (:8)
장애물을 치워버리라(사 57:14). 엉뚱한 환경을 따르며 스스로 소망을 포기한 

걸림돌이 되었다(요5:6-9). 다시 주님을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 일어나 희망을 

노래하자.

*선택을 잘하라(:12-13)
앞에 놓여진 여러 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뜻에 따라(살전 

5:16-18)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약속해 주신 미래를 성취하자.

*복음을 전하라(:14)
교회의 사명은 아름다운 소식,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40:8-9).

우리의 첫째 되는 사명은 전도자이며 우리의 모든 일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이다. 부르신 곳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자. 

2016년의 표어는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입니다. 구체적인 복음을 

나가 전함으로 주님께 약속받은 확실한 미래를 맞이합시다.

신년하례예배 스케치와 설교요약

신년하례예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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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을 열면서 우리의 영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2일(토), 4일(월), 

5일(화) 새벽 5시 30분에 은혜롭게 가졌다. 퀸즈장로교회의 특성 중 하나 인 새벽기도에 은혜

를 사모하는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평시보다 30분 일찍이라도 매일 새벽에 자녀까지 동반하며 

성황을 이뤘다. 예배를 마친 뒤에는 담임목사님께서 개인별 축복기도를 해주셨다. 

첫날 새벽
하나님과 동행하라(창 5:21-24)

에녹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살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며 동행하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동행의 출발

므두셀라를 낳은 후(65세까지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300년간 동행하였다. 즉 내 뜻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 사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동행이었다. 

*동행의 과정

동행하는 과정 중에 죽음, 절망을 보지 않았다(히 11:5).

기쁨의 증거를 가졌다(유1:14). 주님을 증거함으로 복음을 가진 자가 얻는 기쁨이다.

내가 주가 기뻐하는 일을 함에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요8:29).

*동행의 결과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의 통과 없이 천국으로 옮기어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형통, 축복으로 가는 길이다(창 39:3).

둘째 날 새벽
세상을 이기는 승리(요5:4-5)

성도는 세상의 온갖 것을 겨우 버티고 사는 자가 아니고 당당히 이기는 자이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긴다(요5:4)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인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요 16:33)를 믿는 자이다. 우

리의 신분을 단번에 변화시켜 승리케 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이긴다

‘우리’라는 의로운 공동체(요일 1:9)로서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은 다시 일어나는 믿음이다(잠24:16). 쓰러진 자를 뒤에서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계심을 믿는 자는 마귀가 질리도록 넘어뜨려도 일어나는 오뚝이 같은 인생이다. 

넘어졌을 때 ! 1,2,3 Up!

새해 특별새벽 기도회 스케치와 설교 요약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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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째날 새벽
목마름(요7:37-39)

목마름은 간절히 원하여 우는 것을 비유한다. 주를 신뢰하는 자의 간절함이다. 

*목마름과 예배
거룩한 습관에 그치지 말고 매 예배에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임해야 한다.

한나의 기도, 히스기야의 간절한 간구, 열 두 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잡은 예수 옷

자락의 간절함, 여리고 성의 바디메오의 외침 등은 간절한 기도가 응답됨을 보여준

다. 

*목마름과 성령
목마름의 방향은 성령님의 간구함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목마름의 탐구는 만족이 없던 갈구함이나 주님을 영접한 후의 목마름은 소망

과 희망을 준다(이어령-우물 파는 자)

*목마름과 생수의 강
성령이 임하면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겔 47:9) 생수의 강은 인간의 내부부터 바꾸며 

수많은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가져온다. 물은 아래로 흐른다. 성령충만 받으면 겸손

해 진다.

내 자신이 기적이 되어 온 교회와 모든 행사가 성령이 주인 되어 주도하시는  한 해

가 되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긴다(요일 5:13-15)

전능하신 분을 믿음으로 평강과 담대하게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포기를 원하는 마귀의 소리에 

대적하고 일어나는 자가 됩시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자체만으로 사랑하며 살아 마지막에 웃

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 입니다.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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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멀리 큰 산들이 머리를 보이는

여명을 가슴에 품고 걸어가며

뒤돌아 하늘 바람과 돌아보니

험한 언덕도 낮은 평지로 있고

달리려면 발에 걸려 성가시던

그 많던 걸림돌들도 이제 보니

반석 위에 놓인 디딤돌이 되고

어디가 끝인지 보이지 않았던

짐승처럼 무섭고 거친 밤들도

낮처럼 환히 밝히시던 미소로

별을 세어가며 안아주시던 꿈

다시 이어지는 저 굽은 길들도

멀리 큰 산들이 머리를 보이는

여명을 가슴에 품고 걸어가니

주님과 다시 부를 꿈의 노래로

맑은 물소리 밝은 새들의 화답

나무들의 기쁜 함성에 가득한

소망의 생명 샘에서 쉬어가며

다시 부를 꿈의 노래로 들리네

시

최은숙 집사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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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 28:19-20)

다민족선교의 비전을 담임목사님께서 갖고 온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뉴

욕에 많은 다민족 가운데 우선 중국어예배를 시작하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이 되어 설립 1주년기념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찬

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0 여 년 전부터 중국교포들을 택하여 불러 퀸즈장로교회로 인

도하여 먼저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함께 선교의 비전을 갖고 목사님의 목회방침

에 따라 중국어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

립니다.

또한 준비된 사역자 천위제전도사님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은 중국예배에 참가

하는 모든 영혼들이 은혜 받고 위로 받아 회복되며 새롭게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담

임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이 올바른 신앙생활과 헌신이 

무엇이며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중국인 뿐 아니라 더 많은 다민족을 향하여 큰 

비전을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주셨으며 이 뉴욕 땅이 바로 선교 현장임을 보

여주셨습니다.  

온 성도들의 기도로 준비하며 열린 마음으로 중국 성도를 맞아주어 그들이 내 교회라

는 의식을 빨리 갖고 임할 수 있었습니다. 친교실에서 만나는 중국 성도들에게 중국

어로 인사를 나누며 반겨주고 전교인 체육대회나 추수감사절 성탄절, 송구영신예배, 

신년하례예배 등 각종 행사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은혜 

받고 기뻐하는 항상 축제 분위기로 기쁨이 넘치는 주일이 되곤 했습니다. 

중국어 설립 1주년기념예배를 드리고…

중국어 1주년 설립예배도전

황혜옥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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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도들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일예배 후와 화요일저녁과 금요일저녁 성경공부를 

통하여 변화 되였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헌신 봉사

하고 전도함으로 1년 만에 매 주일예배 참석자가 백 명이 훨씬 넘게 되었습니다. 그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 간증들을 나누며 몸 된 교회를 사랑하

고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주년 설립예배 때에 담임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중국성도들을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중

국전통의상을 입으시고 그동안 배우신 중국어로 유창한 예배선포를 하셨습니다. 천전

도사님의 능력 있는 말씀은 예배에 참석한 197명이 함께 은혜를 받았으며 중국어예배

부의 특송과 온 회중이 부르는 찬송은 온 예배당을 울리며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이였습니다.

예배 후 한국 예배부의 장로님들과 교인들 200여명이 함께하는 만찬 순서에 김용생장

로님의 기도에 이어 그레이스 합창단의 아름다운 한국 고전무용을 시작으로 온 회중을 

축제의 분위기로 이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어 중국어 예배부 청년들의 율동과 찬양과 

연극은 중국회중의 수준을 알기에 충분한 잘 준비된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교포

부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는 손길은 살아온 풍속과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뜻깊고 아름다운 감격에 넘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간 퀸즈장로교회를 40여년 동안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성

숙한 우리교회를 통하여 이민교회사의 새로운 장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들

이였습니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더 많은 다민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

기를 바랍니다.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교회, 사마리

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

는 교회로 큰 걸음을 떼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중국어 1주년 설립예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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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훈련을 마치고 
                                                  이세현집사

저는 영성훈련을 정식으로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9 시에 영성훈련이 마치

면 12 시부터 한글학교봉사로 중간시간 기다리는 것이 힘들 것 같은 생각에 단념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맞춰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와 통화중 가을에 영성훈련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에 신청했는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미 첫 주가 지난 상황이라 저는 다음기회에 꼭 하겠다 

하였지만, 어머니는 결단코 이번 훈련에 참여하라시며 강요를 하셨습니다. 

결국 두 번째 강의가 있기 전 수요일에 힘들게 등록하여 다음날인 목요일에 지난주 듣지 못

한 수업을 보충하고 둘 째 주부터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영성훈련은 잊고 있었던 나를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미국 오기 전 저는 부모

님 울타리 안에서 교회밖에 모르던 삶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부모님 따라 당연히 교회를 

봉사하였고, 은혜를 받고 뜨겁게 청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쁨드림을 내 기쁨

으로 여기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교과 과정 중 하나인 ‘사명의 확신’시간에 목사님께서는 익숙함을 버려라, 안주 하

려면 사명자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얼마나 안주했던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

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으려 하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많은 것을 요구한다며 스스로 사

명의 경계를 만든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하고 남편의 다급

한 상황 앞에서 울고 있는 나약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복잡하고 고민이 많은 상황일 때 ‘하나님의 뜻’ 과정 시간을 통해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을 만났습니다. 따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라 하시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

혜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간구했습니다. 

이후, 우리 가정은 날마다 남편이 학교 가기 전 두 손을 맞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며 

예배드리는 하루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 하며 하루를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일 주시

는 잠언서 큐티는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 주셨습니다. 

봄에 제자훈련을 마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성훈

련을 받으면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났고 간절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찾았습니다.

천국소망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히지 않으면 내가 내세울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에게 주신 영성을 

계속 개발해 나감으로 퀸즈장로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겸손과 순종으로 헌신하며 그 안에 계

신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을 들으며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칭찬 받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성훈련 간증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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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훈련을 마치고
                                                           석  뢰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은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던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었는데 그때 저의 집주인이 교회에 한번 나가 보라고 전도해서 나온 것이 지

금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겠지만 제 삶에도 예측과 계산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았었습니

다. 몇년 동안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에서 밑바닥 생활부터 시작했어야 되었고 

그 와중에 지금의 아내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모든 일에 우연은 없고 이 세상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제 삶을 설계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 자

신의 느낌과 판단까지도 주장하시는 믿고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했던

지 모릅니다. 

아내가 이번 제자훈련을 함께 받자고 제의했을 때 저는 습관적으로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받기만하면 뭐든지 해 준다는 뻔한 속임수에 못이기는 척하고 나갔습니다. 사실 저 또한 

마음은 있었지만 세운 뜻을 변함없이 꾸준히 나갈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 외우기와 성경읽기, 교과서 예습, QT, 영성일기 여러 과제가 주어진 훈련이 쉽지 만

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말씀을 외우고 과제들을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좀 힘들었지만 시작은 했으니 끝마쳐야하겠다는 생각으로 완성하기에 애

썼습니다. 

말씀 암기가 제일하기 싫었던 숙제 중의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마저도 꿰뚫어 

보신 듯 목사님께서 제비뽑기로 검사 할 때 연속 3번 암기해야 하는 명단에 당첨되는 웃

지 못 할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작은 싸인으로 받아들이

고 그 후론 아주 열심히 외웠지만 다시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감사할 것은 훈련

받는 기간에 한 명의 친구가 저와 함께 교회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 들을 우리의 상상 초월하는 방식으로 인도하

시고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또한 이런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

기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널리 알리고 나누려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수업을 듣고 숙제하면서 저희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 이해하려

고 노력하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한 발 

더 내딛고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세상 

속의 유혹을 물리치고 가정예배와  QT공유를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자훈련 14주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신 하나님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매 수업 기

도와 열정으로 뜨거운 말씀을 전해주신 담임 김성국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부

르신 곳에서 나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중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제자훈련 간증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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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드라스위이제 (안녕하십니까)

송요한 목사

저의이름은 송요한(Vladimir Son)입니다. 저는 구소련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드에서 

1975년 11월 7일 교포 4세로 태어났습니다. 소련의 공산주의 무신론자 주의의 학교에

서 교육을 받아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구소련 붕괴 후 1991년 한국 선교사들이 우리 지역으로 먼저 파송된 한국 선교사들의 

기도 가운데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 들였습니

다. 전에는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의 적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저 같은 사람도 은혜

를 받게 하셨습니다. 

1992년 10월부터 1996년까지 러시아에 있는 모스크바 “하나님의 사랑” 신학교를 수

료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총신신학교 신학대학원에 유학차 서울로 갔었습니다. 신학

을 하는 동안 서울 충현교회의 러시아어권 사역을 담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담당한 러시아 예배가 약 200 여명 정도 모이며 부흥되었었습니다. 

2004년의 10월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의(합동)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충현교회파송으로 

11년 동안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생명의 길”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신학교 강의

와 교회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 뉴욕의 러시아어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준비하는 중 2015년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비자를 받아 12월 

23일의 뉴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뉴욕 퀸즈장로교회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는데도 우리 SEED 선교회에서 퀸즈장로

교회 김성국 목사님께 저를 추천해 주셨고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저를 교회로 초대 

해 주셨습니다. 

새교역자 소개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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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대충대충 막 하는것이다”

박상용교사

“충성은 열매중 하나이다.” - 맨발의 전도자 팔복 최춘선 할아버지  

우린 충성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충성이란 단어는 우리에겐 어떤 뜻이 있는

가? 충성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는가?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무엇이 있는가? 우린 모

두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할 숙제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답을, 나만의 의

미를 찾아야 할것이다. 

사람들은 대가를 좋아한다. 나도 좋아한다. 왜?? 동경하고 배우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가들,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달인들은 어떻

게 해서 그런 대가 그런 달인이 되었고 될수있는것인가? 궁굼하다. 물론 많은시간 오

랜시간 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이 조건만 갖고 대가가 될수있다면 이세상에 대가가 아

닌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옛 어른신들이 “한 우물만 파라” 라는 말도 많이 

하신것 같다. 

난 이런 한 우물만 판 대가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대화하

고 생각하고 배우고 싶어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

쳐 주신것이 하나있다. 이 대가들은 모두 같은 경지에 올라가 있다. 바로 자유함의 경

지다. 대충대충 막하는 또 막 할수있는 경지다. 준비를 않해서 대충하고 막하는 차원

이 아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타문화권 선

교사로 저를 받아주심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저의 비전은 정말 약 백만 명 뉴욕에 사는 러시아어권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어 예배와 교회가 개척되고, 앞으로 그 교회를 통

해서 많은 구소련 나라들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으로는 사랑하는 아내 최리디아와 송 엘리자벳, 송안나, 송마리아 세 딸들이 있습니

다.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가족으로 모든 사역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

도록 기도부탁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수스 류빗 제뱌 (예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새교역자 소개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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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를 너무많이 오랜시간동안 충성스래 하다보니까 대충대충 막 할수있는 경지에 가 

있는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준비할때 무서운 집중력과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간다” 

라는 마음으로 준비한다, 그렇게 실력을 쌓는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막한다. 실전에

서는 대충대충한다. 다시말해 자유롭게 한다.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그 마음대로 하

는 그 시간동안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디자인 해놓은 사람인지 알수있

을만큰 자유롭게 마음대로 한다. 왜?? 그게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 될때가 언제냐? 자유로울때다. 온 몸에 힘이 없을때

다. 몸에있는 근육들이 웅크려진 긴장된 상태가 아닌 자연스럽고 안정되고 편안한 상

태이다. 이걸 “무아지경” 이라 한다. 나 자신을 잃어 버린상태. 그래서 훈련을 왜 

하냐? 훈련을 통해서 무아지경 까지 가려고… 우리가 왜 성경을 암송해야 하냐? 암

기한 성경은 우리가, 내가, 암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 무아지경으로 암송하

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든 툭 건드리면 암기한 성경이 터져 나오게. 내가 없더라도 

내 ego 가 없더라도 나오게끔. 그래서 암송이 중요한것이다. 그래서 깊이있게 들어

갈수있는 것이다. 찬송도 마찬가지다. 찬송을 내가 부를때는 아무의미 없다. 찬송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불러야 하냐? 내가 사라질때까지 찬송해야 한다. 나를 잊고 하나

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에 파워가 있다. 이럴때 하나님의 touch와 치유가 있다고 믿는

다. 내가 사라져야 한다.  

우린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 Me, me, me, myself and i.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사라져야, 내가 없어져야, ego 가 사라져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대가가 되는것에 제일 방해가 되는것이 나 자신이라고 한다. 이 ego 가 장해

물이다. Ego 가 사라지고 박살이 나야 한다. 그래야 그때부터 자유함이 드러난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그리스도니…” 내가 사는것이 아니다. 내안에 예수님이 사

시는 것이다.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충성을 논 하고 싶은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라져야 한다. Ego가 사라져야 한다. 

내가 사라지고 내 ego가 없어지는 시간이 언제인가? 바로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하

나님앞에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앞에서 맨붕상태가 

되라. 그리하면 “충성은 열매중 하나이다” 라는 말이 가슴

안에 자리잡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슴안에 자리잡은 이 마음이 

우릴 하나님 앞에서 마음것 움직이게 하고 헌신하게 만들것

이다. 이게 자유함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32) 

이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신나게, 마음껏, 자유롭게 

하게 될 것이다. 

명심하자. 열매는 드러나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새교역자 소개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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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QPEM Fall Retreat

Charles Hwang

“Set your minds on things that are above, not on things that are on earth.”(Colossians 3:2)

    The theme of this year’s QPEM Fall Retreat was “This Side of Glory.” It turned out to be a 
great focus throughout the retreat and onward. It was such a blessing for my wife, daughter, 
and me to be a part of this year’s retreat -- our first with QPEM at the beautiful Honor’s Haven 
Resort in upstate New York, and the biggest QPEM retreat ever in terms of attendees(over 175 
members!). Praise God for that!  

 I really sensed the LORD’s presence throughout the whole time we were there from the 
Spirit-filled worship to the community-building activities, to the times of personal worship 
and prayer, and even our delicious mealtimes marinated with godly conversation. However, it 
seemed like it was during the quiet moments alone with God looking up at the beautiful clear 
night sky full of twinkling stars above me and marveling at His amazing creation where I was 
able to commune closest with the LORD and reflect on my own smallness in the cosmos. These 
quiet moments were truly breathtaking and awesome reminder that the God we serve is not 
only the Creator of the universe and everything in it, including you and me, but also our Savior 
and LORD who is near to us and has tremendous love for sinners. As I stood there looking up, 
my heart cried out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and the sky above proclaims His 
handiwork” (Psalm 19:1).

교육부 수련회 <QPEM>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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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brought to us our guest speaker, Reverend Joel Kim, professor of New Testament at West-
minster Seminary California. Pastor Joel brought to us both a pastoral and academic perspective to 
God’s Word, as he served in pastoral ministry before joining the full-time faculty at Westminster. 
He spoke on various topics such as what it means to be homesick, being misfits and ordinary for 
Christ, grace, and suffering. His sermons were powerful and thought-provoking, engaging our in-
tellect as well as touching our hearts with the gospel of Christ. What a blessing he was! 

His first message on homesickness dealt with the longing of believers to be with Christ on the other 
side of glory while still living in this world as we do the LORD’s work. We were reminded that 
as citizens of heaven, our real home awaits us after we pass from this side of glory, and our cry 
is that of the Apostle Paul: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Philippians 1:21). This 
propelled all of our small groups into Spirit-filled discussions and sharing throughout the retreat. In 
a following sermon, Pastor Joel reminded us that as misfits for Christ, we are in a sense foreigners 
and sojourners passing through this life as ordinary Christians, and yet extraordinary people whose 
success and worth is not determined by the standards of this world but by God. Therefore, we need 
to be found faithful and trustworthy every single day as we seek to do His will. 

Pastor Joel’s Sunday morning message of grace dealt with some similar aspects of the gospel. He 
spoke about forgiveness, and the supernatural essence of gospel humility is not “thinking more of 
myself or less of myself, but thinking of myself less.” Suffering was at the center of Pastor Joel’s 
Sunday evening sermon, which was the most memorable for me because it was such a powerful, 
poignant reminder that as children of God, we are called to take part in Christ’s suffering in this 
world while relying on the LORD for He says,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2 Corinth 12:9). It also forces us to say “Maranatha” – “Come, LORD 
Jesus Come!” 

This retreat presented an opportunity for many of us to escape the hustle and bustle of New York 
City for a few days in order to and renew our focus on God and His word.  Through the worship 
and fellowship times we were reminded of God’s faithfulness and our blessedness “This Side of 
Glory!”  Praise God for this time of refreshment and rejuvenation to our souls!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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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에 대해 다시 한 번 가르쳐주신 하나님

조한결

이번 청년부 연합 겨울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내 중에서도 막내 리더였던 저는 

걱정이 먼저 앞선 부담되는 수련회였습니다. 연합수련회라는 특성 상 나이 차이가 많

게는 띠 동갑 이상 되는 분들에게 어린 조장으로서 성경공부를 인도해야한다는 점에서 

저는 큰 부담과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기도제목도 이번 수련회 주제였던 "열애" 와는 전혀 무관했던 기도제목을 가지고 올라

갔었고, 수련회 가기 전까지도 수련회를 일 또는 한 행사로 여기었습니다. 

그러나 수련회에 올라갔을 때 저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조장으로 섬기면서 저는 제가 일하는 것 이 아닌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신

다는 것을 한번 더 깨달았고 저에게 필요한건 특별한 것이 아닌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

기는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요란하며 화려한 행사로 스펙터클했던 그런 행사는 아니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확인한 귀한 기회였던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변함없고 잔잔한 사랑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수련회였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수련회 <청년부>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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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비밀과 은혜의 선물”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자신의 고귀한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새로운 희망의 새해가 환하게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청지기로서 지난날 심히 악하고 게을렀던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충성되게 여

기시어 금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을 잘 섬기도록 허락해주신 

2016년 제직 수련회가 1월8일(금)부터 1월10일(주일)까지 김성국 담임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

르신 곳에서” 라는 주제 아래 5번의 예배를 넘치는 감동과 은혜 가운데 가졌습니다.

첫 사람 아담의 범죄 후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고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죄

인 중에 괴수이며 보잘 것 없는 우리들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 주신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1. 부르신 곳에서 - 나는 예배하네(시63:1-11)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디서나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됩시다.

2. 부르신 곳에서 - 나는 기도하네(단 6 : 10)

다니엘과 같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간절히 말씀 안에서 

기도하여 능력과 축복 받고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3. 부르신 곳에서 - 나는 도전하네(에4:13-17)

우리의 삶의 초점을 세상의 성공에서 사명으로 바꾸고 복음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희생과 눈물이 

따르더라도 도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전진하는 거룩한 도전의 삶을 삽시다.

4. 부르신 곳에서 - 나는 충성하네(느7:1-4)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며 함께 일하되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제직이 

됩시다.

5. 부르신 곳에서 - 나는 전도하네(행8:4-8)

전도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

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며, 복음만이 모든 영혼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으므

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가 됩시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와 복된 제직으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거룩한 도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직이 되겠습니다. 주신 직분과 몸 된 전에 죽도록 충성함으

로 축복의 열매를 얻겠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심장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

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복된 증인과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제직들과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작수련회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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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수련회를 마치고 부르신 곳에서 (기도)

                                      이소영전도사

이번 2016 년에는 예 기 도 충 전입니다. 

예 기도충전 맞고요, 예~ 기도충전하여서 기도로 승리하는 해가 되길 소원하며 받은 은혜를 정

리하며 다시 다짐해 봅니다.

1월8,9,10일 동안 부르신 곳에서란 주제로 제직원수련회를 가졌습니다. 한해를 시작하면서 제

직으로써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말씀을 사모한 수련회였기에 그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은혜 받은 둘째 날 새벽에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6 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

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10)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1, 다니엘의 기도는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이며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home church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예전의 신앙의 선배님들과는 다르게 교회를 사

랑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교회를 떠나면 더 이상 나와는 

상관이 없는 듯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고 자란 본 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잊지 말고 

지속적으로 홈처치를 향해 홈처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겠습니다. 

2, 다니엘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밤, 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

으시는 기도이며, 모든 원리는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 더 능력 있는 기

도를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에서 무슨 향을 풍기시렵니

까? 기도의 향만큼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어디

에서든지 밤, 낮 기도에 힘써 예수님의 향기를 발하며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되시

기를 소원합니다.

3, 다니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강하고 깊은 기도, 넓고 오랜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한 1 인칭의 기도였다면 지금부터는 남을 위한 2 인칭의 기도 더 나아가

서는 우리라는 3 인칭의 기도의 폭을 넓혀 가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일은 죄를 범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죄 많

이 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은 기도 따라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밝아온 2016 년에는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

도함을 통하여 많이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제작수련회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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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정 집사 
나와 늘 동행하시며 지명하여 불러 나아갈 길을 바르게 이끌어주시는 주님 감사. 주님께서 맡기신  책임  

연합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서로를 알고 서로를 세워주는 소금의 시간 주심에 감사. 기도의 시간이 더욱 

깊어져야함을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기쁨의 찬양과 웃음의 교제와  사랑의 맛있음이  넘치는 1박2일의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함께한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채현주 집사
내게 있은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해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주님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릴 받아 주

소서.” 아름다운 섬김의 여인의 모습으로“

이일향 집사
20여년 본교회의 성도로 죄송한 마음 뿐 이었는데, 귀한 권사의 사명을 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하고자 합니다. 1박2일 짧은 시간에도 찬양의 시간, 공동체훈련, 두시의 데이트-주님과 함께 한 시간

들, 피택권사들의 헌신이 너무 아름답고 시간시간 목사님이 주신 말씀들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숙녀 집사
광대하신 하나님 주께서 퀸즈장로교회에 복을 더하사 우리교회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에게도 광활한 땅

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민족선교로 뉴욕 뿐 만아니라 온 천하와 열방과 모든 민족, 특히. QPEM, 중국

인, 러시아인에게까지 확장 하게 하소서. 

박경우 집사
말씀에 충성하며 주께서 부르실 때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제 자신을 끊임없이 준비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을 살겠습니다.

문인숙집사  
 **겸손과 소금**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지혜로운 여인처럼

담대히 머리에 향유를 부어 주님께 영광을 드린 여인처럼

권사 피택자 수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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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자의 수근거림에도 침묵하며 겸손함으로 주님만 바라 본 여인처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시며 주님의 칭찬 받은 여인처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드리는 여인 되길 기도합니다.

소금 되라 하시며

소금은 녹아져 다른 이의 맛을 돋보이듯

나는 부서지고 녹아져 남을 높여 드림으로 

성령님 도우사 

주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주의 여종 되게 하소서.

윤지영 집사
할렐루야!

큰 약속의 말씀과 확실한 주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들 한사람 한

사람 귀하게 쓰시는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섬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매

일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목사님과 모든 피택권사들을 통해 깨

닫고 배웠습니다. 

정경애 집사
“What! We are having a retreat for 30 women at my house? Surely you jest!” This was my initial 
reaction. I was both surprised and annoyed at the same time. After some consideration, I decided 
that surely God has a special plan for this retreat. There must be a good reason. And it was.
Everything worked out -- from every itinerary, meals, short seminar from our Senior Pastor, games, 
praise songs, group projects , quite time, and prayer time ---all worked in perfect harmony for 
God’s glory. I was in awe of so many different talents which were displayed among these women. 
There was a true comradely among all of us. I was truly blessed to witness a “little heaven” dur-
ing our short retreat.

All praise and glory to our Heavenly Father,

조나영집사
오직 여호와 사랑으로 결속되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한 몸을 이룰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알게 하

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덕을 쌓아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사명의 사람으로 “권사 아름다운 직분” 을 

깨닫고. 전심전력을 다해 성숙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거듭난 권사가 되겠습니다. 

소철화집사
1박2일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시간 시간마다 주시는 귀한 말씀들!!!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들의 은사를 잘 펼쳐나가야 한다는 말씀과 주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도간의 교제가운데 “소금”처럼 나를 녹이고 상대방에게 맛을 주며

겸손하여 서로 화목하라 하신 귀한 말씀은 정말 나의 마음속에 깊이 오래 오래 간직되기를 소망합니다. 

홍한나 집사
성경 속의 많은 여인들을 만났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무명의 여인, 선지

자 안나,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던 브리스길라, 그리고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루디아… 성

경의 한 부분에 기록되어 기독교 역사 속에 족적을 남기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인물들에게는 공통점이 있

다. 그들은 자신들의 은사를 통해 주님과 교회를 섬겼다는 것이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므로 성경에 기

록된 여인들처럼 예수님께 기억되어지는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이 되리라.

계연란 집사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목사님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을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섬기고 사랑해주고 알아

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사랑으로 하나가 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고이 간직하여 더 기쁘게 감

사함으로 사명감당하는 하나님을 활짝 웃게 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권사 피택자 수련회 수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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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덕 집사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하나가되는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모

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맡겨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그 큰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목사님과 수고하신 모든 손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순우 집사
교회를 나설 때 반겨준 첫 눈부터 축복하여 주는 듯했다. 스물 아홉 명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말씀과 기

도 그리고 소구룹을 통한 토론과 발표, 영과 육의 양식까지 협력하여 선을 이뤄낸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 

훈련을 통해 배운 것을 잊지 말고 찬양과 감사로 주께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이희정집사
지금도 그리운 수련회! 참으로 은혜 받은 귀한 시간이였습니다.

사랑 별장에서의 모두 함께한 행복한 시간... 서로를 더 깊이 알고 하나 됨을 체험한 소중한 시간이였습

니다. 이제 내가 아는 나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셨으니 더 개발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

며 준비된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김주희집사
피택자교육을 받으며 숙제를 필사하며 잊고 있었던 교리와 말씀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또 한공간에 공

동체의 친근함도 갖게되고 목사님과 사모님도 주안에서의 가족같은 마음이 들어 좋았읍니다  귀한말씀 주

신 목사님 의 열정과 뜨거움 다정함은 깨달음과 다짐을 갖게 한 영적인 시간들 이었읍니다.

최효진 집사
40대에서 60대까지 서로의 나이를 잊고 동역자로서의 사랑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잘 웃는 사람이라

는 것도, 울보라는 것도 오랜만에 깨달았습니다. 

1.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받은 자라 믿고 순종하며, 

2. 모든 피택 받은 분들과 천국 갈 때까지 함께 의지하며 섬기고 싶고, 

3. 이왕이면 젊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고 

4. 할머니 어머니의 뒤를 이은 3대째 권사로 덕을 세우는 권사되게 하소서.

송순애 집사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준비하고, 예비 된 선택받은 자이며 온전히 힘을 다해

섬긴 여인. 주님에 위로가 된 한 여자가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과 친밀함이, 겸손한 섬김이, 목숨까지

도 아끼지 않았던 여인처럼 감사와 기도로 하루를 열며 복음전하는 자로 부르신 곳에서 전도하는 삶을 실

천하며 섬기는 자로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윤현주 집사
13주의 훈련과정과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값진 옥합을 드린 여인이 행한 일

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파 될 수 있도록 높혀 주신 것이 그 여인의 겸손함이었음을 깨우쳐 주시며 섬

김에 가장 필요한 것이 겸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일꾼들로 모든 것 

위에 사랑과 겸손을 더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정오 집사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 사랑 충만함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

며 힘을 합하여 온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유경 집사
1박2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장소에서 성령 충만하심과 열정과 유머로 주신 말씀과 서

로 섬기며 축복하고 사랑하는 귀한 시간들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억하며 삶의 방향을 오로

지 예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피택 권사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권사 피택자 수련회 수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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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집사

저희 피택 안수집사들은 작년 4월에 하나님의 은혜로 피택을 받았습니다. 그 후 김성국 담

임목사님과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24일부터 1박2일동안 가졌던 피택자 수련회는, 

어떻게 보면 그 훈련의 마지막 여정과도 같았습니다. 두 분의 피택 장로님들과도 함께했다. 

이 수련회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란 걸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1/24일에는 뉴욕 역사상 두 번째로 최악의 snow storm이 왔었습니다. 만약 수련회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었더라면, 저희 수련회는 cancel 되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미

리 아신 하나님께서는 수련회 장소를 가까운 Long Island City에서 하도록 준비해 주셨습니

다. 그 후에 있었던 순서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특강을 통해 제가 소금처럼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며 저희 교회가 교회되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집사 빌립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공동체 

훈련과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 이번에 함께 피택된 집사님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게 해 주셨

습니다. 

수련회 첫날 밤 늦게까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겨야겠다고 같이 이

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때 한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에 충실한 안수집사가 되도록 

앞으로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최성호 집사

참 좋은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멋진 남자아이 두 아이도 두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저에게 무언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였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지

금의 사람들과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축복이지만 주님께 갚아야 하는 빚이기도 합니다.

이번의 수련회를 통하여 복음에 힘쓰지 못했던 저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오! 최집사”라는 말을 듣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철저히 하기를 원합니

다. 그 일 가운데 놀라움을 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최집사로 말미암아”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저로 말미암아 복음이, 기쁨이, 평안이, 즐거움이, 감동이, 새 힘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

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교회가 새로운 복음의 비젼을 꿈꾸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목숨을 다하

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피택자의 사명이 복음에 목숨을 거는 것이라면  목숨을 걸어봅니다.

안수 집사 피택 수련회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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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집사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한 안수집사 피택자 교육 과정의 마지막 훈련 단계인 수

련회는 눈 폭풍과 쌓인 눈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졌습니다. 

숙소는 이 시대 문명의 최고의 중심지인 맨해튼의 절묘한 정경을 내려다 볼 수 있었던 곳이라

서 감탄하기에 앞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아픔을 조금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마다 담임목사님의 기도로 준비한 열성적인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고, 특히 주

신 말씀 가운데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교회에서 부여하는 직분이 있고 그 관

계’를 말씀과 함께 면밀히 짚어주어 깨우침을 주신 때에는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큰 도전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직분을 받기 전에 갖추어야 

할 자세들과 주님은 은사를 따라 직분을 주시며 또 그 은사를 받은 자로서 리더십을 갖고 하

나님과 모든 성도를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받을 때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 일듯 

하게 하여 주실 것을 사모하며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많은 동역자들과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또한 서로를 알아 갈 수 있었던 여유로움과 교

제의 시간들도 참으로 은혜의 순간들이 되었습니다. 

직분을 받음은 새로운 시작으로 끝이 아니요 안주 할 자리는 더 더욱이 아닌 것을 알기에 주신 

은사와 직분으로 오직 교회와 복음을 위해 준비되는 자가 되길 다짐해 봅니다.

안수 집사 피택 수련회충성

     최미희 집사

피. 로 사신 퀸장을 통해

택. 하신 우리 예비 권사님들

권. 면하며, 서로 격려하며, 섬기며

사. 명 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수. 련회

련. 단후에 준비된 우리를 아름답게 쓰시려는 하나님

회. 복의 시간, 회개의 시간,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들 이였습니다

이정혜 집사
피.  해갈 수 차마 없던 수련회가 있었으니 

택.  함을 받은 대로 일하기 위해서라.

권.  사라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사.  명주신 나의 주를 온 맘으로 사랑하고 

수.  고와 헌신으로 교회를 잘 섬기며 

연.  단을 거듭하여 나를 낮춰 겸손하면 

회.  복하고 세워주는 참된 권사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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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신 곳에서 예배 하네

김미정교사

새해가 되면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계획 합니다  이번 제직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읍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를 부르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자녀삼아 주시

고 나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께 영광 돌리는 삶 곧 부르시는 곳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직도 죄 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

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을 우리 속에 부어주십니다   

복음의 전달자로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언어 속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 밖에 볼 

줄 모르는 좁은 눈이 열리고 잃어버린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

십니다.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충성하렵니다.

주님계신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고 가정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한 가족

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소금이 되어 예배하고 빛이 되어 예배합니

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길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나

아갑니다.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올 한 해도 

예(예배), 기(기도), 도(도전), 충(충성), 전(전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아부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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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부충성

2016 년을 맞으며 나에게 주신 사명! 전도!

정민영교사

2015 지난해는 회복의 해- 말씀과 훈련의 해였습니다.

신앙생활 10년차로 자신도 모르게 굳어지고 차가워진 마음으로 겉모습뿐인 신앙인으로 살았

었음을 재직수련회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말씀의 은혜로 회복되어 다시 더 뜨거운 영성을 갈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

셨고 미션퍼스펙티브스 선교훈련, 제자훈련, 영성훈련 등 교회 안의 풍성한 말씀과 훈련의 

자리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제자삼아 부르신 목적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자훈련의 14 주의 과정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나를 

영적으로 새롭게 일깨우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

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20:18-20)

그러나 여러 차례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의소극적인 자세는 

예전과 다름없이 예배생활, 기도생활, 교회를 섬기는 일만을 할 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은 방관한 2015년을 마치고 2016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새해 교회의 표어가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인데 유아부에서 새로이 담당하게 

된 것이 “전도담당” 교사이고 심지어 마리아선교회에서도 “전도담당”으로 섬기게 되었

습니다.

아마 지난 해 말씀과 훈련으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명을 방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과 선교회를 통한 섬김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간

접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으로 더 나아가 좀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전도, 선교함으로 받은 사명을 감

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16 년을 마칠 때에는, 더나가 평생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되새기며 나가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 행동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사명을감당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예배와 기도, 말씀에 충실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

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 제 개인의 삶에서부터 변화와 도전이 있어야 함을 알기에 이 시간 

다시 무릎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2016 년은 전도의 해- 도전과 실천의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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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의 보물     
                                 

조강민어린이

12월에 저는  처음 중등부 겨울 수련회를 간다고 하여 마음이 설레였습니다.  그 이유는 중등

부 친구들과 더 가까와지고  싶었고  또  재미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였습니다.  또한, 수련

회 주제가 ‘천국의 보물’ 이라  하여 왠지 호기심도 생겼고 하나님이 새해 2016년에 저에게 

계획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수련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아주 중요한 메세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물과도 같은 것이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친구들이 더 새롭게 보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신 친구들이 더 소중

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제가 

더 존경하며 사랑해야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정말 친구들과 많이 가까와졌고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또한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극을 같이 할때 서로  도우기도 했고  더  멋진 연극을 하기위

해 서로 힘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암벽타기를 하는 중에 저는 너무 높이 올라

가는 것이 무섭고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뛰어 내릴수도 있게 되

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배운 또 하나의 메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과 천국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보물은 무엇과도 비교할수 없는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저

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과 보물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든든한 자녀로 자

라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천국의 보물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

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천국의 보물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중등부 수련회를 은혜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Treasure in Heaven 
Brandon Cho  (6th Grade)

 In December I went to my first winter retreat in Junior high and I was a bit excited. 
One reason was I always wanted to get to know other junior high friends as well as 
have a good time with them. Also, the retreat theme, ‘Treasure in Heaven,’ made me 
wonder and curious about this retreat and what God has planned for me this upcom-
ing year 2016. 

중등부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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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 소년을 아시나요?

손이 작아서
두 손으로 힘껏 잡아야 놓치지 않습니다. 

키가 아직 다 안자라서
높은 곳에는 꽂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전에 밥먹으라 부르시는 
엄마의 목소리도 안 들립니다. 

찬 바닥에 꿇은 무릎이 
시려 오는 것도 문제가 안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요.

At the retreat I received a very special message which was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God’s love.’ God loves us so much 
and everyone in His love was all His treasure. After hearing 
this message, I started looking at my friends as God’s special 
creations and how precious they are.  I couldn’t question my-
self how much I should respect and love them as they are my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 really had a great time getting to know Junior high friends 
and feel God’s love through them.  We did a skit together and 
we were really helping each other out to make a really creative 
and long skit. In addition, when we did rock climbing, we went 
really high up and at some point I got really scared. But some of my friends were 
helping me out and I was very relief after I jumped off with them.

Through this retreat another message I learned was that ‘God’s treasure and heaven 
last forever and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treasure in heaven.’ I really want to re-
member His love and treasure that God has given to me and I want to keep growing 
as a child of God. Also, I would continue to share the gospel with my friends who do 
not know about Jesus and our treasure in heaven. 

 I am very thankful for God’s creation, His love and grace, and His treasure in heav-
en. I also thank God for this wonderful retreat He provided for me and our Junior 
high school fellows. 

중등부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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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맛본 추수의 기쁨”

                                                               정혜경 권사

전도폭발 제51기 훈련생 정혜경 권사입니다.

해마다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과 열매를 바라보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

과 책임을 얼마나 제 삶에서 결실하였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7월 하순에 QPEM에서 있었던 “Share Your Faith”라는 일일 전도 훈련을 통해 전도의 기본 개념

과 자세를 배우게 되었고 9월에 영어로 전도폭발훈련을 받게 되어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익힐 수 

있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 또한 감사했습니다.

첫 훈련을 마친 바로 그 다음날 밤에 무릎 뼈를 심하게 다치고 괴로워 하는 남편을 보며 더욱 주

님을 의지해 기도하며 훈련에 임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식사 후에 예배와 복음제시 시범, 수업과 시험, 현장보고 등의 빈틈없는 훈련

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밤11시가 넘어가는 강행군이었습니다. 많은 양의 숙제와 복음제시 원문

을 영어로 외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전도대상자를 찾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어 살펴보다가 근무

처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직장은 2천명 가량의 직원이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큰 곳인데 대부분이 외국인들로 주일에

도 많은 사람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일단 전도 대상자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 여러 민족과 다양한 

종교가 섞여 있는 전도의 황금 어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틈에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가 되었

으며, 성령님이 지시해 주시는 직원에게 인사를 한 후에 시간을 내주겠다고 하면 곧 훈련자에게 

기도 요청을 보냈고, 기도로 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예상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제시를 

진지하게 들어 주었으며,어떤 때에는 전혀 생각치 못한 직원에게 갑자기 전했는데도 단 마음으

로 받아들이고 결신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한국인 뿐 아니라 유태인, 흑인, Barbados, 

Ecuador, India, Pakistan, Phillippine 사람들에게, 종교로는 유대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

교 중에도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오순절교 등의 다양한 종교배경을 가진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결신했습니다.

전통 유대교 배경의 독일계 유태인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제시를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 

거부반응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자신의 옳은 행위로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택되었다 믿는 유대 민족에게도 주시지 않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이 너무나 감사한 

반면에 그들이 불쌍해졌습니다.

남침례교 배경의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릴 때 믿었다가 쉬고 있으며, 근래에 아들과 관계가 

나빠져 기도하고 싶었는데 고민하는 중에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그 자리에서 결신하며, 곧 

성경도 구입하여 읽고 교회에도 다시 나가겠다고 하여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불신자들과 이교도들, 믿다가 쉬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인내하며 계속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리라 믿으며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자 다짐합니다. 

전도전도 폭발 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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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싱 거리를 복음으로

Choi, Brian 

 
 
 
2016년 새해를 향한 퀸장의 힘찬 발걸음이 거리전도와 함께 시작되었다. 

지난 1월 9일 토요일에 전도폭발위원회는 영어예배부 및 중국어예배부와 함께 플러싱 

다운타운 일대에서 거리 전도를 진행하였다. 35명의 퀸장의 교우들이 중국어, 영어, 

한국어 등 언어별 전도지와 교회주보를 가지고 Union Street, Kissena Blvd, Main, 

Street이 Stanford Avenue와 만나는 구간들에서 플러싱 인근 주민들과 행인들에게 복

음을 전했다.  

오후 2시에 양순관에 모여 사전 기도모임과 거리 전도요령을 숙지한 다음 두 명씩 짝

을 지어 약 1시간 30여분 진행된 이날 거리전도에서 수 백 여명의 다민족 뉴욕커들에

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  

작년 1월 설립예배와 함께 첸위지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시작한 중국어 예배부의 매주 

토요일 거리전도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도전을 받은 영어예배부가 

지난여름 전도폭발 영어훈련을 도입하여 십 여 명 이상의 훈련된 전도자를 배출하였

고, 지난 가을부터 김도현 목사님이 직접 현장에 참여하며 매월 두 번째 토요일과 마

지막 주일에 거리 전도를 수행해 왔다. 이에 새해부터 전도폭발부의 한국어권 팀원들

이 오인수 목사님의 인도로 동참하여 매월 두 번째 토요일을 3개국어가 함께  하는 지

역사회 복음화의 날로 만들기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를 만드는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전도의 열정을 

가진 교우라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매월 두 번째 토요일 3개국어 연합 거리 

전도로 예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 

매주 두번째 토요일 2시에 양순관에서 출발.  

문의 최원일 집사 (917-683-5478)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노회장 이영상목사)는 지난 1월 12일 본교회에

서 2016년도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이영상목사님의 설교와 이윤석목사님의 기도 이규본목사님의 축사 그리고 본교

회 원로목사님이신 장영춘목사님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40여명의 참가자들은 본교회에

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며 친교시간도 가졌다.

2월
* 전교인 성경 읽기 : 통독 1000독 목표

* 3일(수) : 지도원 성경공부/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개강부흥회(1-4일 강사: 한세영목사)

* 7일(주) : 선교회 월례회

* 12일(금) : 구역예배

* 14일(주)   디모데 에스더 선교회 헌신예배/ 학습, 유아, 입교. 세례 문답식 시작 

* 15(월)부터 3/27(주) : 제29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 18일(목) : 제5기 제자훈련 개강

* 20일(토) : 제3기 영성훈련 개강

* 21일(주) : 교회 설립 42주년 기념 음악회

* 18일(목)-19일(금) : 제1기 어린이 전도폭발 훈련(대상-4-6학년)

* 23일(화)부터 4주간 매주 화요일 : 제1기 전도폭발 재훈련(대상-전도폭발 수료자)

* 24일(수) :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 28일(주) : 교회 설립 42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

3월 
* 6일(주)  : 교회설립 42주년 장학금 수여식 

* 15일(화) : 제 52기 전도폭발 개강 

* 20일(주) : 종려주일/ 성례예배

* 25일(금) :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밤 

* 27일(주) : 부활주일/ 촛불예배/ 부활절 찬양예배 

* 28일(월)-30일(수) : 여선교회 연합 수련회

뉴욕 노회 신년 하례, 연중 행사표

행사 및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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